
32 직업병진단사례집 (2002년 요약본)

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

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

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

31. 선박제조업체 도장업 근로자에게 발생한 다발성골수종

성별 여 나이 55세 직종 도장업 업무관련성 높음

1. 개요: 조OO는 1981년 8월 H중공업(주)에 입사하여 도장 작업을 하였다. 2001년 7월 16

일 작업 중 허리통증으로 병원방문결과, U대학병원에서 요추골절로 진단되었으며, 치료

과정에서 만성신부전, 다발성골수종으로 진단 받았다.

2. 작업환경: 조OO는 입사 이후 계속 특수선 생산1부에서 붓도장작업을 하였다. 작업시간

은 오전 8시에서 8시간 동안 낮 근무만 하였으며, 잔업이 있는 경우 3시간 동안 작업하

였다. 근무일수는 한 달에 평균 29일 정도였다고 한다. 붓도장은 스프레이도장이 끝난 후

수정을 위하여 실시하는데, 하루에 18 리터 가량의 도료를 약 2통 정도 소모하면서 작업

하였다. 취급한 도료에 대해 성분 분석한 결과, 대부분의 제품에서 크실렌이 가장 높은

면적비(0.19-65.51 area %)를 나타내었고, 톨루엔, 에틸벤젠 등 여러 가지 유기용제가 검

출되었다.

3. 의학적 소견: 조OO는 1996년 2월 20일 배변습관의 변화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여 직장암

으로 진단 받고 2월 26일 전방절제수술을 하였으며 3월 26일까지 입원하였다. 퇴원 후에

는 암 절제술 후의 항암요법(5-FU, Leucovorin)을 시행받았다. 항암요법이 끝난 후에는

진료 받은 기록이 없으며, 2001년 4월 18일과 25일, 5월 2일 백혈구 감소증 및 빈혈 증상

때문에 U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외래에서 진료 받았다. 당시 의무기록에는 독성물질에 의

한 골수 억제 소견인 것으로 추정한 기록이 있다. 2001년 7월 16일 작업 중에 허리에 통

증을 느껴, 7월 25일까지 계속 물리 치료받았으나, 통증이 계속되어 U병원 진료, 당시 방

사선 사진에서는 이상이 없었다.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통증이 지속되어 8월 말 S의원에

서 방사선촬영을 하였으나 이상이 없었다. 9월 27일 U대학병원을 방문하여 직장암의 재

발소견은 없었으나, 만성신부전과 다발성골수종으로 진단되었다.

4. 결론: 조OO의 다발성 골수종은

① 23년 간 선박의 붓도장 작업을 하다가, 2001년 10월 다발성골수종으로 진단되었는데,

② 이 부서에서 현재 취급하고 있는 도료 분석결과, 19개의 제품 중 2개에서 벤젠이 검출

되었고, 작업환경평가 결과 13명 중 5명에서 벤젠이 검출되었으며,

③ 벤젠은 다발성골수종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,

④ 1996년 직장암으로 수술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투여 받은 항암제는 발암물질

로 알려진 약물이 아니며,

⑤ 직장암은 주로 간 전이를 발생시키며 다발성골수종 등 혈액임파계 종양이 속발되지

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,

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.


